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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ype analysis and comparison among three decades are done on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from the inaugural issue to the last 
issue of 2013, Vol 30(5). 

Methods : Journal search engine at 'theacpuncture' and 'kamms' were used. Issues not 
searched in these two search engines were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Results : The number of journals in the thirty years of the journal history included 2081 articles. 
For type analysis of the articles, experiment articles outnumbered other types with 743 papers 
followed by 564 review articles, 601 clinical articles, and 156 case articles. In comparison 
among three decades, recent ten years outnumbered the other types with 1060 papers 
followed by 853 papers in the middle decade and 168 papers at the initial decade. 

Conclusion : In the thirty years of the journal history, the research has become more actively 
done in the recent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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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논문이란 연구자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학문적 

연구결과나 의견, 주장을 일관성 있고 일정한 형식에 맞추
어 논리적ㆍ체계적으로 증명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
는 과정을 글로 기록한 것이다1). 논문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종류는 원저, 논
설, 종설, 임상, 증례, 임상이미지, 논평, 평생교육 기고, 
폅집장에게 쓰는 편지로 총 7개로 분류되어 있고 분과 유
형에 따라 25개로 계통적 분류된다2). 

대한침구의학회는 1973년 8월 8일 창립된 학회로 대한
한의학회에 소속된 36학회 중 하나이며 침구의학회지 및 
침구학서적의 발간 및 수집이 학회의 주된 사업 중 하나로
서 1984년 5월 학회지 제1호가 발간된 이래 현재 2013년 
30호 5권까지 발간되었으며 소속된 회원 수는 870명에 달
한다2-4). 대한침구의학회의 대한침구의학회지와 관련된 
논문은 총 5편으로 ≪대한침구의학회지≫ 논문의 통계적 
오류에 관한 연구5), ≪대한침구의학회지≫ 개선에 대한 전
략적 방향6), ≪대한침구의학회지≫ 논문에 응용된 통계방
식에 관한 연구7), ≪대한침구의학회지≫에 수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고찰8),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게재된 약침관
련논문의 유형분석9)으로 파악된다. 1999년 이후 대한침구
의학회지에 수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고찰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1984년 창호1권부터 현재까지 30년간의 변천사 및 
학회지의 논문 유형분석은 또한 이뤄지지 않아 이를 10년 
단위로 관찰함으로써 미래 침구의학회가 나아갈 방향설계
에 도움이 되고자 관찰한 결과를 보고 하는 바이다. 

Ⅱ. 본  론
1. 검색대상 및 검색방법
검색날짜는 2014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하였

고 검색대상은 1984년 1권 1호부터 2013년 30권 5호까지
였다. 대한침구의학회 검색서비스인 kamms(http://www. 
kamms.org/) 및 theacupuncture(http://www.theacupunc 
ture.or.kr/)를 이용하였다. 검색서비스에서 제외된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논문은 Excel 2007 for Windows 버전을 사용하

여 10년 단위(1984~1993, 1994~2003, 2004~2013)로 나
누어 논문의 수 및 분류를 해보았다. 분류방법으로는 총 논
문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침법, 구법,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
한 원리, 내과질환, 신경정신과, 부인 / 소아, 오관 / 피부
과, 약침ㆍ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진단, 한약, 동향 / 연구
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기타 미분류로 분류를 하여 
대한침구의학회의 연구 論文史, 분류 수에 따른 변천, 방향 
및 동향을 관찰해보았다.

3. 검색 및 분석결과
대한침구의학회 검색서비스를 통해 1984년부터 2013년

까지 총 2,081편이 검색되었다. 
논문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비교분석해 볼 때 1984~ 

1993년까지는 168편, 1994~2003년까지는 853편, 2004~ 
2013년까지는 1,06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Fig. 1).

Fig. 1.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from 1984~
2013 classified in three decades

1) 초창기 10년간의 논문 검색결과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 

16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Fig. 1). 검색된 168편의 논문
을 살펴보면, 실험 논문 77편, 문헌논문 60편, 임상논문 27
편, 증례 4편(사례 수 1례 2편, 2례, 3례)이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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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ification I
D1 : first ten years, 1984~1993. 
D2 : second ten years, 1994~2003. 
D3 : recent ten years, 2004~2013. 
Exp : experiment articles.

(1) 형태별 논문 분류
초창기 10년간의 논문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침법, 

구법,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
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내과질환, 신경정신과, 
부인 / 소아, 오관 / 피부과, 약침ㆍ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진단, 한약,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기
타 미분류로 분류를 하여 그 논문의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와 관련된 논문 26편, 침법의 
임상관찰, 치료, 효과 등 31편, 구법의 이론, 원리, 치료, 
효과 등 14편, 특정 혈위를 이용한 치료 및 기타 24편, 문
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규
명 22편, 내과질환 4편, 신경정신과 3편, 부인소아 4편, 오

Fig. 3. Types of articles(TOA) in the first decade
Tx Md : treatment methods.
AP Based : specific acupuncture points based articles.
IM : nternal medicine.
NP : neurology & psychiatry.
GP : gyneocology & pediatric.
OD : otorhinolaryngology & dermatology.
HA : herbal acupuncture.
DT : diagnostic tools utilized articles.
HM : herbal medicine.
RT : recent trends. 

Fig. 4. Classification Ⅱ

관 / 피부과 2편, 약침ㆍ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37편, 진단
법 및 기기를 통한 진단 1편, 한약 0편, 동향 / 연구방법 / 평
가 / 표준화 및 지침 0편, 기타 미분류 0편으로 분류되었다
(Fig. 3, 4).

(2) 근골격계 질환의 부위와 관련된 논문 종류  
초기 10년간의 근골격계 논문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안면마비 2편, 치아편 2편, 경추부 3편, 어깨
부위 4편, 요추 11편, 척수 및 척추전반 2편, 발목 1편이 포
함되었다(Fig. 5). 

Fig. 5. Classification Ⅲ
FNP : facial nerve palsy.
Verteb : vertebral, spinal symptoms.

2) 중기 10년간의 논문 검색결과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수재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85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Fig. 1). 검색된 853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실험논문 352편, 문헌논문 234편, 임상
논문 228편, 증례 37편, 기타 독자편지 2편이였으며 증례
의 경우 27편이 치험 1례를 포함하였고 나머지는 2례에서 
38례에 대한 증례가 게재된 것으로 검색되었다(Fig. 2).

(1) 형태별 논문 분류
10년간의 논문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침법, 구법,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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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문헌을 근거로한 침 / 경혈 및 기
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내과질환, 신경정신과, 부인 / 소아, 
오관 / 피부과, 약침ㆍ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진단, 한약,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기타 미분류로 
분류를 하여 그 논문의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골격
계 질환 및 부위와 관련된 논문 140편, 침법의 임상관찰, 
치료, 효과 등 67편, 구법의 이론, 원리, 치료, 효과 등 26편, 
특정 혈위를 이용한 치료 및 기타 115편,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규명 84편, 내과질환 
37편, 신경정신과 15편, 부인소아 5편, 오관 / 피부과 13편, 
약침ㆍ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256편, 진단법 및 기기를 통
한 진단 35편, 한약 4편,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18편, 기타 미분류 11편으로 분류되었다(Fig. 4, 6). 

Fig. 6. TOA in the 2nd decade

(2) 근골격계 질환의 부위와 관련된 논문 종류 
중기 10년간의 근골격계 논문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안면마비 25편, 치아편 0편, 경추부(VDT 포
함) 8편, 어깨부위 3편, 요추 65편, 척수 및 척추전반 4편, 
발목 2편, 기타 초기에 없었으나 중기에 새로 포함된 항목
으로는 무릎부위 6편, 손목부위 2편, 골절 및 골화증 3편, 
관절염 9편, 근막 및 근육관련 논문 4편, 말초신경증 1편, 
턱 2편, 파상풍 1편, TA 4편이 포함되었다(Fig. 5). 

3) 최근 10년간의 논문 검색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수재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1,060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Fig. 1). 검색된 1,060편
의 논문을 살펴보면, 실험논문 314편, 문헌논문 270편, 임상
논문 346편, 증례 125편, 기타 5편이였으며 증례의 경우 1례
가 56편이였고 2례에서 29례까지 발표된 바 있었다(Fig. 2). 

(1) 형태별 논문 분류
10년간의 논문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침법, 구법, 혈

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

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내과질환, 신경정신과, 부인 / 소
아, 오관 / 피부과, 약침ㆍ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진단, 한
약,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기타 미분류
로 분류를 하여 그 논문의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골
격계 질환 및 부위와 관련된 논문 167편, 침법의 임상관찰, 
치료, 효과 등 83편, 구법의 이론, 원리, 치료, 효과 등 
29편, 특정 혈위를 이용한 치료 및 기타 246편, 문헌을 근거
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규명 137편, 
내과질환 38편, 신경정신과 21편, 부인소아 11편, 오관 / 
피부과 15편, 약침ㆍ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214편, 진단법 
및 기기를 통한 진단 31편, 한약 37편,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25편, 기타 미분류 12편으로 분류되
었다(Fig. 4, 7). 

Fig. 7. TOA in the recent decade

(2) 근골격계 질환의 부위와 관련된 논문 종류 
최신 10년간의 근골격계 논문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안면마비 48편, 치아편 0편, 경추부 12편, 어
깨부위 15편, 요추 32편, 척수 및 척추전반 1편, 발목 8편, 
무릎부위 16편, 손목(손가락 포함) 3편, 골절 및 골화증 
2편, 관절염 7편, 근막 및 근육관련 논문 5편, 말초신경증 
0편, 턱 1편, 파상풍 0편, TA 14편과 이전에 없었던 항목
으로 고관절부위논문이 2편 포함되었다(Fig. 5).

4) 증례논문편
증례편만 살펴보면 초창기에 비해 논문의 수가 초기 10년

Fig. 8. Number of case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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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총 4편에서 최근 2013년에는 33편이 수재되었고 5년별
로 추이표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Fig. 8). 

Ⅲ. 고  찰
1984년 침구의학회의 논문집 1호가 연간 1회 발간되었

다. 창간호에 수록된 11편의 논문을 통해 학회지사를 살펴
보면 백서를 이용한 실험 7편과 문헌적 고찰 4편으로 저자
의 수는 2편을 제외한 논문에서 2명의 저자, 참고문헌은 
19~70개로 편차가 있었고 실험 논문에는 서양문화권의 참
고문헌이 4~14편으로 참고 되었으나 이는 한의학적 내용
과 관련된 문헌이 아닌 실험 및 생리ㆍ병리학적 이론의 근
거를 위한 참고문헌이었다3). 11편 중 종설논문에는 영문초
록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험 논문 7편에는 영문초록이 실
렸고 제1저자의 소속기관이 11편 중 실험논문 3편 및 종설
논문 1편에서 한의과대학이 아닌 한의원 규모였으며 한의
과대학과 연계되어 발표되었다. 초창기 창간호에 수록된 
11편의 논문을 통해 학회지사를 살펴보면 제1저자의 소속
기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경희대학교 한의학대학 2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2편, 경희의료원 침구의학과 1편, 
대전대학교 한의학과에서 1편을 게재하여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1985년
에는 증례 논문 1편이 처음으로 게재되었고 증례 사례 수는 
2례였다10). 소속기관으로는 동국대학교 침구의학과교실에
서 2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1편, 침구의학과교실 1편, 
한방병원 제1침구의학과 1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
실, 한의원 규모 1편(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공동으로 
편작)으로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과 소속의 명시는 1985년부
터 시행되었다. 또한 1985년 이전에 없었던 국외(중ㆍ일본
권 제외)에서 게재된 침 및 전침과 관련된 논문 16편이 참
고문헌으로 인용되었다. 1986년에는 종설 6편, 실험 3편, 
임상논문 1편이 게재되었고 86년 이전까지는 문헌의 고찰
을 통한 이론적 문헌 고찰이 이뤄졌다.  또한 1986년에는 
이전에 없었던 질환의 임상적 진단에 대한 고찰 논문 1편11)

과 x-ray12)를 중심으로 한 임상논문이 게재되어 이것으로
서 임상적인 관찰의 시작 시점으로 사료된다. 1993년 이전
의 논문의 제1저자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경희대학교 침
구의학과교실에서 32편(89년, 91년 활발한 연구), 기타 경
희대학교 소속기관에서 21편, 동국대학교 침구의학과교실 
16편, 기타 동국대학교 소속기관에서 5편, 원광대학교 침
구의학과교실 10편, 기타 원광대학교 소속기관에서 12편, 

대전대학교 침구의학과 및 한의학과 15편, 대구한의대학교 
침구의학과 및 한의학과 4편, 동서한방병원 5편, 상지대학
교 3편, 경산대학교 2편, 동의대학교 1편, 동서한방병원 5
편과 로컬한의원장 14편이 검색되어 최다수의 논문을 수재
한 경희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침구의학 연구의 초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초기 10년간의 논문에서 저자 수는 제1저자 1인에서 제5
저자가 최다 인수였으며, 1저자를 기준으로 저자의 기여를 
게재 편수로 보았을 때에 1인13-17)이 5년간 매년 논문을 게
재하여 연구에 힘쓴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1인이 4편, 7인
이 3편을 게재하며 침구의학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1993년 이전 영문 논문은 2회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고문헌의 경우 최저 6편에서 최다 109편의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8).  80년대 중후반에는 
일본 한의학 관련 논문 및 저서를 많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90년대 초반에는 거의 볼 수가 없으며 반면 80년대 
후만 및 90년대 초반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ㆍ중ㆍ일을 
제외한 서양문화권의 침치료 및 전침치료와 관련된 논문이 
적게는 1편, 많게는 19편이 인용된 것으로 연구의 근거제시
로 서양문화권에서 연구된 침ㆍ전침의 연구결과가 근거제
시에 비중 높게 인식되어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19). 

증례는 초창기 10년간의 증례 논문의 수는 총 4편이였고 
그 후에도 2000년대 실험논문 및 문헌논문에 비해 그 수가 
저조하며 증가 추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2년간 
20편이 게재됨으로써 90년대까지 저조했던 증례의 수가 
2000년대 초에 이르러 매년 최소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
고 2004년과 2009년 각각 35편이 발표되며 활발하게 진행
되어 실질적인 환자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임상진료에 직
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Fig. 8). 

30년간의 논문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변천사를 관찰해 
보았을 때에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논문의 수는 중기부
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침법과 관련된 논문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애주구과 관련된 논문은 중기 및 최근
에도 비슷한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정 혈위를 기반으로 연구된 논문의 개수는 초기 24편에서 
중기에 115편, 최근에는 246편으로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
이며 문헌논문 및 원리규명 및 이론적 근거를 논하는 논문 
역시 초기 22편에서 최근 137편까지 달하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각 분과로 항목을 나눠 살펴봤을 때
에 근골격계, 내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 소아과, 오관 및 
피부과 영역에서도 최근 증가된 논문의 편수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수침ㆍ약침 및 봉독침의 연구는 중기부터 급증가하
여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며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가장 
많이 실리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진단기기를 이용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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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기 1편에서 중기 때 35편, 최근 31편으로 논문 편수는 
줄었지만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약 관련 논문 
역시 최근 10년간 37편으로 늘어났고 초창기에 볼 수 없었
던 연구 동향 및 표준화를 위한 논문이 최근 25편으로 방향
을 제시해주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계기 마련도 최근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Fig. 7).   

이번 연구에서 분석의 한계로는 검색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현존하는 논문에 따른 변수 및 논문의 수에 대한 정보 
미비가 고찰에 제한을 줄 수 있었다. 논문의 계통적 분류에 
있어서 부위별 질환, 특정 혈위를 사용한 연구 및 치료법
(침, 약침, 뜸) 및 분과별로 분류를 하는 데에 포함가능 항
목이 1개 이상 시 중복 포함을 하지 않는 이상 분류의 한계
를 피할 수 없어 개별적인 계통적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된
다. 즉, 부위별 질환에 따른 분류, 특정 혈위를 사용한 연
구에 따른 분류, 약침관련 논문 내에서의 부위, 종류, 질환
별 및 사용 혈위별로의 분류, 치료법 내에서의 부위, 종류, 
질환별 및 사용 혈위별로의 분류, 부위 및 질환별 치료법과 
관련된 분류 등 중복 포함을 가능하게 한 개별적인 분류가 
정확한 분석의 오류를 낮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1997년 표준화 작업과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면
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20). 
그 이후 다양한 연구동향 및 기준, 표준화, 지침 및 질적 평
가 및 분석을 하는 개발 연구가 이뤄지면서 기준에 맞춰 연
구를 하는 한계를 뛰어 넘어 기준을 세우는 지도자의 역할
을 함으로써 대한침구의학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
로 보이며 앞으로도 표준화 및 지침과 관련된 더 많은 연구
가 이를 뒷받침 하여야 할 것이다21-23). 

Ⅳ. 결  론
1984년 창간된 1호지부터 2013년 30권 5호까지 30년간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를 10년 단위로 나누
어 비교 분석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2,081편의 논문 중 1984~1993년까지는 168편으
로 8 %를 차지하고, 1994~2003년까지는 853편으로 
41 %를 차지했으며 2004~2013년까지는 1,060편으
로 51 %를 차지하였다.

 2. 논문의 유형은 2,081편 중 실험논문 743편, 문헌
논문 564편, 임상논문 601편, 증례 156편으로 각각 
36 %, 27 %, 29 % 8 %를 차지하였다.

 3. 총 실험논문 중 초기 10년간 77편의 실험논문으로 

10 %, 중기 10년간 352편으로 42 %, 최근 10년간 
314편으로 48 %를 차지하였다.

 4. 총 문헌논문 중 초기 10년간 60편의 문헌논문으로 
11 %, 중기 10년간 234편으로 41 %, 최근 10년간 
270편으로 48 %를 차지하였다.

 5. 총 임상논문 중 초기 10년간 27편의 임상논문으로 
4 %, 중기 10년간 228편으로 38 %, 최근 10년간 
346편으로 58 %를 차지하였다.

 6. 총 증례논문 중 초기 10년간 4편의 증례논문으로 
3 %, 중기 10년간 27편으로 17 %, 최근 10년간 125
편으로 80 %를 차지하였다. 

 7. 논문을 계통별로 비교분석해 볼 때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332편으로 16 %, 침법 181편으로 9 %, 구법 
69편으로 3 %,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385편으로 
19 %,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논문 243편으로 12 %, 내과질환 79편으로 
4 %, 신경정신과 40편으로 2 %, 부인 / 소아 20편으
로 1 %, 오관 / 피부과 30편으로 1 %, 약침ㆍ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507편으로 25 %, 진단 67편으로 3 %, 
한약 41편으로 2 %,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
화 및 지침 43편으로 2 %, 기타 미분류 23편으로 
1 %를 차지하였다.

 8. 계통별로 비교분석해 볼 때 초기 10년간 근골격계 질
환 및 부위 논문의 수는 26편으로 16 %, 침법 31편으
로 19 %, 구법 14편으로 8 %,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
문 24편으로 14 %,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논문 22편으로 13 %, 내과
질환 4편으로 2 %, 신경정신과 3편으로 2 %, 부인 / 
소아 4편으로 2 %, 오관 / 피부과 2편으로 1 %, 약침ㆍ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37편으로 22 %, 진단 1편으
로 1 %, 한약 0편으로 0 %,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0편으로 0 %, 기타 미분류 0편으로 
0 %를 차지하였다.

 9. 중기 10년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논문의 수는 
139편으로 17 %, 침법 67편으로 8 %, 구법 14편으로 
3 %,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115편으로 14 %, 문헌
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논문 84편으로 10 %, 내과질환 37편으로 4 %, 신경
정신과 16편으로 2 %, 부인 / 소아 5편으로 1 %, 오
관 / 피부과 13편으로 2 %, 약침ㆍ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256편으로 31 %, 진단 35편으로 4 %, 한약 4편
으로 1 %,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18편으로 20 %, 기타 미분류 11편으로 1 %를 차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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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10년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논문의 수는 
167편으로 16 %, 침법 83편으로 8 %, 구법 29편으
로 3 %,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246편으로 23 %,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논문 137편으로 13 %, 내과질환 38편으로 4 %, 
신경정신과 21편으로 2 %, 부인 / 소아 11편으로 
1 %, 오관 / 피부과 15편으로 1 %, 약침ㆍ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214편으로 20 %, 진단 31편으로 
3 %, 한약 37편으로 3 %,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25편으로 2 %, 기타 미분류 12편으
로 1 %를 차지하였다. 

11. 근골격계 부위 및 질환별로 분석시  요추부위 관련 
논문이 108편으로 33 %로 최다 편수를 기록하였고, 
안면마비는 75편으로 23 %를 차지하였으며 논문 편
수가 3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부위는 안면마비 
편으로 초기 2편에서 최근 48편, 경추통증은 3편에
서 12편으로, 어깨통증은 4편에서 15편으로 증가하
였고, 초기 논문편수가 없었던 질환에서 최근 증가
율이 가장 높았던 부위 및 질환은 슬부와 교통사고
로 인한 통증으로 각각 22편과 18편으로 7 %, 5 %를 
차지하였으나 반면 30년 사이에 편수가 감소된 부위
는 치통, 척수질환, 신경계관련 논문이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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